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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인적교류 다시 궤도에… 

정성호 장관·다이빙 대사 ‘이민·출입국 협력’맞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

- 한·중 관광 확대 성과 공유, 인적교류 증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논의  

법무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중인 한·중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월 27일 다이빙(Dai Bing)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양국 간 관광 확대 성과, 유학생 등 인적교류 증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한·중 인적교류 확대 흐름을 바탕으로 양국 간 출입국·

이민정책 분야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 장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약 579만 명에 

달하는 등 양국 인적교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성과는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한·중 양국이 유구한 역사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인적교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잠재력이 크다”고 화답하며, 관광·유학·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

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SNS·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양국 청년 간 자발적 

교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정부가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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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 장관은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재외국민의 비자·체류 및 

출입국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사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중국측도 재중 우리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에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와의 국제 이민정책 

협력 기반을 꾸준히 넓혀나감으로써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민이 불편 없이 관광하고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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